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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(온라인) 2026. 10. 1.(목) 12:00

(지  면) 2026. 10. 2.(금) 조간

노인의 날,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 홍보 
캠페인 실시

- 서울 성동구 신규 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 및 안전문화 캠페인 실시
- 노인복지관 어르신 대상 교통·전기·가스 생활안전교육 등 함께 진행

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0월 2일(금) 제30회 ‘노인의 날’을 맞아 서

울 성동구 사근동 일대에서 어르신 안전사고 예방과 일상 속 안전문화 확

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을 실시한다.

 이번 캠페인은 지난 5월 노인보호구역으로 새로 지정된 사근동 노인복지

관 일대에서 진행되며, 행정안전부와 성동구청, 성동경찰서 한양지구대, 안

전문화운동 추진 중앙협의회 참여기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.

 특히, 어르신이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교통·전기·가스 등 다양한 안전사

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보호구역 현장점검과 거리 캠페인, 생활안전교육

을 연계해 추진한다.

 먼저, 사근동 노인복지관 일대 노인보호구역을 찾아 교통안전시설 설치·

관리 현황과 어르신 보행환경을 살펴보고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한다.

 이어 노인보호구역 주변 보행자와 지역주민, 상인 등을 대상으로 보행 및 

교통안전 수칙을 안내하고, 노인보호구역 내 서행과 보행자 보호를 당부하

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.

 현장 캠페인에 이어 사근동 노인복지관에서는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 안

전수칙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·전기·가스 분야의 생활 밀

착형 안전교육을 진행한다.



- 2 -

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교통안전 수칙과 교통

사고 예방법을 안내하고, 한국전기안전공사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정에

서 발생할 수 있는 전기·가스 사고 예방 안전수칙을 교육한다.

 교육을 마친 뒤에는 어르신의 보행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동형 장바구

니를 기념품으로 전달할 예정이다.

 행정안전부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어르신의 안전한 보행과 생활환경 

조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한편, 관계기관과 협력해 노인보호구역 

등 어르신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현장 안전점검과 생활안전교육을 지속적

으로 추진할 계획이다.

 박형배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“어르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안심

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안전한 환경

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”라며, “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

해 어르신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

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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